
22012097 호텔조리 B반 황보상호 (성공학 레포트과제)

1. 전체적인 소감

)): 저는 중학교 시절 요리와 기술 중에 무엇을 배울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극구반대에도 공고 전자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과를 들어간 후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학년에 
납땜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기초적인 걸 1학년부터 진도를 못 따라가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선택한 것을 
피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거 같습니다. 전학도 
생각했으며,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수업 들으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작업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반장도 하고 방송부도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 금방 1년이 
지나갔습니다. 2학년이 되고 고민을 좀 해보니 전자 쪽으로 나가면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한 저는 대학교라도 조리학과로 꼭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부터 요리학원을 다니며 조리기능사 
과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보니 금방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각한 것이 내 실력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한식 양식 취득상태)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 다 보니 층마다 게시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제일 많이 보인 게 전문학교 포스터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띤 게 한호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면접 100% 라고 
하니 혹 했었습니다. 한호전 같은 경우 매달 지원자를 뽑고 있었으며 
호텔조리계열, 호텔제과제빵계열 바리스타식음료계열 등등 엄청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창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홈베이킹을 하던 시절이라 제과제빵 쪽으로 지원하자 하고 3학년 초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엄청 간단했습니다. 우리학교는 전문적인 
인재양성으로 실습위주의 수업을 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일단 보험으로라도 한호전을 합격해 두었습니다. 그 후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 인지라 국가에서 필수로 취득하라고 하는 전자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 벌써 9월이 되고 1차 수시접수를 했습니다. 이 



때도 덤벙대고 실수한 게 자격증전형 지원해야 하는 걸 특성화전형으로 
하고 고난의 연속 이였습니다. 신안산대는 2차 수시에 지원하였고 여러 
대학면접도 보면서 느낀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면접관님들 면접 온 
애들에게 춤추고 노래시키시고 하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면접에 임할려고 온 건데.. 또한 제가 모르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였습니다. 대학교 알리미 서비스도 조회를 많이 
해봤지만 조리사로 살아남기 136p 에 전국 전문대학 조리학과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있는 만큼은 아니 였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 책을 좀 더 빨리 봤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시 끝내고 한호전과 신안산대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신안산대 
조리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요리학원 다닐 때도 
자격증 많은 애들, 칼질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내가 많이 늦은 건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과연 정답인 건가 진짜 많은 고민을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 조리사로 살아남기를 읽다보면 의미 없는 경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 된 대학생 새내기가 사회를 알고 
세상을 안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공고 도 그렇고 알바도 주차장 
안전요원 알바도 해보고, 국수집 서빙, 쿠팡 상하차(고딩때), 현재 
떡볶이 집 주방 까지 어찌 보면 힘든 일 들이지만 다시 돌아보면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미래를 정하기는 이르지만 
차곡차곡 돌을 쌓듯이 경험해보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 할 수 있겠죠? 

2.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과 이유

)):176p 남과 같이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책장사가 되었든 조리사가 되었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남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잔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미래는 없는 뜻 인거 다들 RG?  

)):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엄청 마음속으로 와 닿는 느낌 이였습니다. 뭔가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이 조리사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입니다.



3. 본인의 결단이나 각오

)):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지 궁금해 하는 습관을 가지며 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